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 세상에 나타

나게된생명체는스스로를홀로알수

없다. 비교행동학자인 콘라트 로렌츠

를 어미라고 착각하여 따르던 오리들

에서 보듯이 태어난 생물체는 오직 타

자(대상)를 통해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된다. 부모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

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알아가게

되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집착할수

록자신을확인할수있게해주는대상

에도집착하게된다. 

결국 몸이라는 육근에 속아 길들여

진다는것이이우주법계에나타날수

밖에 없는 이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

신 것처럼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에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

는 이 세상의 모습 때문이다. 이렇듯

무명의참모습은본디그러한연기(緣

起)에있다.

생명체가 길들여질 때에 그 대상이

나쁜 것도 아니요, 그 마음을 내는 너

와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무엇에

길들여진다 함은 그 대상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낳게 되고, 그렇게 머무르

게된마음은그것을못구해서괴로워

하고 또 그것이 충족되면 새로운 대상

을 구하게 되는 끝없는 갈망(渴望)의

연속일뿐이다. 

돈이나 사랑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

가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길들여

질 때, 우리는 이러한 길들여진 일상생

활로부터 뛰어나와 자신이 머물고자

하는또다른새로운대상을찾아끝도

없이 찾아 헤매게 된다. 다시 말하여

길들여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일상적

삶의 소중함과 새로움을 잊고는 단조

롭다고 느껴서 막연히 무엇이 부족한

것인 양 돈, 명예, 권력, 진리, 법(法), 해

탈 등등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하고자

방황을 하며 심지어는 그 구하고자 하

는마음에마저길들여지는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길들여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

야 함은 더 나아가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에 길들여지지 않아야 함을 의미

하며, 생(生)에 길들여지지만 않는다

면 생이 있되 생이 없고, 또 사(死)가

있되 사에 길들여지지 않아 사가 없으

니 이로 인하여 생사를 떠날 수 있으

니 생노병사, 윤회를 거듭하는 무명심

의 근본은 이렇듯 본디 실체도 없는

마음의 길들여짐에 있는 것이다. 이렇

듯 길들여진 모습을 반야심경에서는

전도몽상(顚倒夢想)이라 한다. 출가를

하여도 승상을 벗어야 하고, 공부를

하여도 법을 여의며, 깨달았다 하더라

도 그 깨달은 바가 없고 보살행을 행

한다하여도 그 행하는 바에 머물지 않

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곧 중생의 모

습 그대로 부처가 되는 도리이기에 단

지 길들여지지만 않는다면 그대가 곧

부처가 된다. 이를 응무소주 이생기심

(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 했고 수처작

주 입처개진(隨處作主 �處皆眞)이라

했던가. 

그래서 우리 모두 주인이 되어 그저

따지지 않고 오거나 가거나 마음은 장

썩듯이 푹 쉬고 쉬어 오직 깨어있으니,

그저 졸리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예쁜 미녀보면 마음이 동하는 바로 이

것이우리의할일이아닐까한다.

■서울대수의과대학면역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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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는 대상통해 자기존재 확인

“길들여 지지 않으면 그대로가 부처”

지난번 연재에서 독자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내드렸었다. ‘직지인심(直指人心)’

이라는 선종의 종지에 대해 무슨 뜻일지

생각해보시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당연히

그 숙제를 하였다. 다음은 필자가 생각해

본 내용이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셨는지, 맞대놓고 가늠해보시기 바란

다.

‘직지’란 곧바로, 직선으로 가리킨다는

말이겠다.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는 이른바 <직지심경(直指心

經)> 또는 더 줄여서 <직지>라고 일컫는

문서 제목의 바로 그‘직지’이다.

말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자면, 직지심

경이라는 약칭은 잘못된 것이다. 온전한

제목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니

약칭을 한다면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

는 것이 나을 터이다. 목판본과 필사본은

국내에 보존되었는데, 금속활자본은 상∙

하권 가운데 하권만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분

들이 혹시 국내에도 어딘가에 숨어있지

않을까 하여 직지 찾기 운동을 벌여왔는

데 아직 시원한 소식이 없다.

아무튼, 무엇인가를 곧바로 가리킨다는

말이‘직지’인데, 그러니까‘직지인심’이

라 하면 이것저것 다른 것을 집적거릴 필

요가 없이 곧장 사람의 마음을 문제삼는

다는 뜻이겠다. 여기에서 우선 왜‘직지’

할 것을 강조했는지 새겨봐야 하겠다. 도

대체 무엇을 문제로 보았기에 선종에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곧바로 질러 들어가라’

고 역설했을까? 이것저것 다른 데 한눈 파

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기에 담겨있다

하겠는데, 과연 어떤 것을 염두에 두었을

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꼽아볼 수 있

겠지만, 우선은 경전 공부에만 목을 매는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선종이 기존의 여느 종파와 구별되는 자

기의 정체성을 내세울 때 가장 흔히 강조

한 특징이‘우리는 교종(敎宗)이 아니다’

라는 점이다. 이것은‘직지인심 견성성불’

다음에 살펴볼‘불립문자 교외별전’이라

는 구호와도 관계가 있으니 앞으로 차차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우리는 교종’이라고 자처

하는 특정 종파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

다. 선종 측에서 기존의 종파들을 싸잡아

서 일컫기를 교종이라 하였고, 그것은 경

전에만매달리는무리라는뜻이었다.

불교의 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입적

한 직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늘 가까이 모시며 가르침

을 다 외워둔 아난(阿難)이라는 스님이 있

었다는데, 교단의 최고 실력자 500명이

모인 가운데 외운 것을 구술(口述)하여 받

아 적었다고 한다. 그래서 경은 처음에

‘여시아문(如是我聞)’, 즉“이와 같이 제

가 들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니, 여기

에서‘저’란 곧 아난이다.

그게 사실일까? 정말 역사적 사실로 있

었던 일일까? 의심이 드는 이도 있을 것이

다. 그런 의심이 있더라도 필자에게 진위

를 묻는 질문을 던지지는 말기 바란다. 답

을 모르니까. 불경이나 기독교의 성경 같

은 종교 문헌의 기사를 역사적 사실에 관

한 이야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

으로 이해할 것인지는 나중에 또 생각을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아무튼, 경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

은 문서이니, 불자의 신행으로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

차리려고 하는 것은 칭찬을 받으면 받았

지 어찌하여 비판받을 일이라는 말인가?

선승들도 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그토록 힘주어 한

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 생각

해보기로 하자.

■윤원철서울대종교학과교수

선재동자는 승열바라문으로부터 남쪽

사자분신성(獅子奮迅城)에 있는 자행동녀

(慈行童女)를 찾아가서 법을 물으라는 가

르침을 받았다. 사자분신성에 이르러 그녀

를 찾아보니, 그녀는 사자당왕(獅子幢王)

의 딸로서 비로자나장 궁전에 머물면서

묘법을 연설한다는 말이 들리었다. 무량한

대중들이 자행동녀의 법문을 듣기 위해

궁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선재동자도

왕궁에 들어가보니 과연 자행동녀가 비로

자나궁전에서법을설하고있었다.

선재동자가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보살

행을 배우고 닦는 법을 묻자, 자행동녀는

“선남자여, 그대는 나의 궁전의 장엄을 보

라”고 말하였다. 선재가 무수한 장엄을 두

루 구경하니, 낱낱의 장엄 가운데에 온 법

계의여러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발심하고,

보살행을 닦아 큰 서원을 만족하고, 공덕

을 갖추어 정등각을 이루고, 묘한 법륜을

굴리다가 열반에 들어가시는 일이 영상

(影像)처럼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

치 깨끗한 물 속에 해와 달을 비롯한 모든

사물의 모습이 비치는 듯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모두 자행동녀가 지난 세상에 심은

선근(善根)의힘에의한것이었다.

선재동자가 궁전의 장엄에서 본 부처님

들의 여러가지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행동녀가 선재에게 말하였다. “선남자

여, 이것은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인데, 내가 삼십육 항하사의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이 법을 얻었는데, 저 모든 부

처님들은 각각 다른 법으로써 나를 이 문

에들어가게하셨다.”

이말을듣고나서선재동자는자행동녀

에게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

의 경계가 어떠한가를 물었다. 이에 자행

동녀는다음과같이대답하는것이었다.

“선남자여, 내가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에 들어가서 수순(隨順)하여

생각하고 관찰하고 기억하고 분별할 적에

보문(普門)다라니를 얻으니, 백만 아승지

다라니문이앞에나타났느니라.”

이와 같이 말하면서, 자행동녀는 부처님

∙법∙중생∙공덕∙지혜∙행(行)∙마음

다스림 등에 관한 다라니를 모두 일백일

곱 가지나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선남자

여, 나는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門)만을안다”라고하였다. 

위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은 반야바라밀

에 의해서 불국토를 장엄하는 공덕을 두

루 갖추는 법을 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행동녀가 이러한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동녀(童女)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님국

토를 장엄하는 공덕을 낼 수 있는 것을 나

타내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자행동녀는

이것은‘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법

문’으로서 구체적으로 신증(身證)해서 나

타내보이는법문을설하고있는것이다.

자행동녀가 평소에 생활하는 주변환경

과 온갖 기물(器物)속에서 온 법계의 여러

부처님들의 거룩한 행적을 영상(影像)처

럼 나타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

일까? 그것은 바로 일상의 모든 생활 가운

데에서 항상 공덕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행동녀의 이

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숙세에 수행해서

심은 선근의 힘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행

동녀는 과거 무량한 부처님 계신 곳에서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법을 얻었으

며, 그 부처님들이 각기 다른 문으로써 여

기에 들어가게 하였다고 설하고 있는 것

이다.

그리고 자행동녀는 이 반야바라밀다로

부처님 경계를 두루 장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지혜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관찰하고 기억하고 분별하

는 것이라고 설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

써 무량한 다라니를 얻게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체험을다라니로써표현하고있다.

다라니는 모든 가르침을 이해해서 잊어

버리지 않는 기억력 또는 여러가지 의미

를 간단한 언어로 요약한 것을 말한다. 자

행동녀의 법문에서 반야바라밀로 부처님

의 경계를 두루 장엄하는 공덕을 갖추는

것을 무량한 다라니로써 나타내고 있는

것은진실로주목할만한내용이다.

부처님 경계를 장엄하는 공덕을 갖추어

서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념(正念)으로 사유(思惟)해 가는 것이 필

요하다. 조용히 사색하여 가는 가운데에

깨달음의 가르침이 바르게 이해되고 분명

하게 기억되어 진실한 세계가 열리어 오

고,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무량한 다라니

를얻었다고하는것이라생각된다.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한다고 하는 것

은 반야바라밀의 입장에서 무진(無盡)의

세계를 장엄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결국

지혜에 근거를 두고 지혜의 작용을 일으

켜서공덕을원만하게갖추는것이다.

<금강대불교문화학부교수>

선의 세계

자행동녀의 법문

화엄경 입법계품 <29>

권탄준 교수의

반야바라밀로 부처님 경계 장엄

조용히 사색하며 깨달음 바로 이해

직지인심(直指人心)-1

경전에만 목메는 행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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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가야 할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

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

다. 사람이없는데누구와더불어도를말하겠는가? 사물이사람에게끼치는영향은대단하다.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 山�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자신의평생사平生事를기술한일종의자서전이지만, 문학적전기

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

깝다. 때문에매우간략하게, 주로저자자신의직접체험을중심으로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

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

히묘사함으로써당시의정황을생동감있게전해주고있다. 

특히젊은시절깨달음을열어가는이야기는경이롭기까지하다. -

지은이 감감산산 (    山, 1546~1623)스님은운서주굉, 자백진가, 우익지욱과 더불어명대의4대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출가하여19세에구족계를받았다. 1581년에오대산에서무차회無遮會를열어법

을설하자 5백여명의대중이모였다. 1597년에는조계曹溪에머물면서선禪을부흥시켰다. 1616년에

는여산�山오유봉에법운선사法雲禪寺를건립했고, 1622년에조계로돌아와다음해에입적했다.

옮긴이 대대성성 ( 大晟)스님은1989년순천송광사로출가했다. 

『참선요지』와『방편개시』(여시아문)를우리말로옮겼으며최근에는라마나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총서’(탐구사)라는이름으로번역하고있다.

懋敢懋敢


